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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녀를 둔 남성 출소자의 아동기 학대외상이

아버지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배우자 지지와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이중매개효과

서 현 정 정 하 영 이 덕 희 이 동 훈†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자녀를 둔 남성 출소자의 아동기 학대외상, 지각된 배우자 지지, 적극적인 스

트레스 대처방식, 아버지역할 수행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는 데 있다. 남성 출소자 190명을 대상으

로 수집된 자료를 SPSS 21.0 및 AMOS 21.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

동기 학대외상이 높을수록 아버지역할 수행이 낮아졌다. 둘째, 아동기 학대외상이 많을수록 지각된 배우

자 지지가 낮았으며, 지각된 배우자 지지가 낮을수록 아버지역할 수행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아동기 학대외상이 높을수록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적게 하였으며,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

가 낮을수록 아버지역할 수행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기 학대외상과 아버지역할 수행

관계에서 지각된 배우자 지지와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아동기

학대외상이 높을수록 지각된 배우자 지지가 낮아졌으며, 지각된 배우자 지지가 낮을수록 적극적인 스트

레스 대처도 적게 하였다. 또한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가 낮아질수록 아버지역할 수행이 낮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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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자들은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다양

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수감기간

중 자녀와 분리되어 있던 출소자는 다시 가정으

로 돌아오면서 가족관계 회복 및 부모역할 수행

이라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나 출소자의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더불어 가족 구성원으로

서 아버지역할 수행은 출소자의 가족 내 복귀의

성공요인이며, 가족 안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다

시금 확인하게 되는 기회가 된다(이동훈, 신지

영, 방기연, 2015). 출소자는 출소자 자녀의 부모

로서 양육자의 역할을 수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

는 만큼, 출소자가 보고하는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특히 국내 범죄현장에서

90% 이상의 수용자들이 남성임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남성 출소자의 아버지역할 수행에

대한 탐색에 초점을 두었다.

아버지역할 수행은 아버지로서 양육자 및 교

육자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를 뜻한다

(이동훈, 강수운, 지승희, 2016). 부모는 부모역할

을 수행하며 자신의 역할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때 일상생활에서의 긴장 등이 완화되고, 생활

만족도가 상승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가족관

계를 구축할 수 있다(Guidubaldi, & Cleminshaw,

1989).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놀이상대자와 생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때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수준이 높아졌으며(Dubowitz et

al., 2001; Fantuzzo, Tighe, McWayne, Davis, &

Childs, 2003), 허영림(2006)의 연구에서는 아버지

의 양육참여 및 양육태도가 자녀의 인지, 신체,

정서,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아버지가 가족 내에서 자신에게 주

어진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것은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배우자, 그리고 자식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박성덕, 서연실, 2016; Flouri & Buchanan,

2002, 2004; Wilson & Prior, 2011). 시대가 변화함

에 따라 점점 더 강조되고 있는 아버지역할 수

행은 특히나 민감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소년

자녀에게 다양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아버지

역할 수행은 특히 청소년 자녀의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그리고 대인관계능력 등에 유의미

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된다(남진열, 김상

미, 2011; 전혜경, 김병석, 김재철, 최희철, 2012).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 자녀를 둔 남성 출소

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아버지역할 수행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를 탐색하

고자 하였다.

이러한 출소자의 아버지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특히 이들이 경험한 아동

기 학대외상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최근 해외

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Hugill, Berry, &

Fletcher, 2017; Labella, Raby, Martin, & Roisman,

2019). 아버지로서의 개인이 경험한 아동기의 학

대외상은 자신의 자녀에 대한 학대 및 방임뿐만

아니라(Thornberry, Knight, & Lovegrove, 2012;

Thornberry et al., 2013) 저조한 부모역할 수행

(Locke & Newcomb, 2004), 폭력적인 양육행동

(Conger, Schofield, Neppl, 2012; Herrenkohl et al.,

2013)등과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이러한 행동으

로 인해 아동기 학대와 부정적 아버지역할 수행

이라는 굴레가 반복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

다. 특히, Labella 등(2019)의 연구에서 아동기 시

절의 학대와 방임 경험은 낮은 지지적 부모역할

을 예측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 남성 출소자의 아동기 학대

외상이 이들의 성인기 아버지역할 수행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아동기 학대외상의 이러한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 학대외상을 경험한 개인이

성인기에 형성한 대인관계에서 얻는 사회적 지

지는 이들의 부모역할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부모역할과 가장 밀접한 관

련이 있는 배우자의 지지가 부모역할 수행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유아기 자

녀를 둔 아버지의 배우자 지지와 부모 효능감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보인다는 연구결과에

의해 뒷받침 된다(김낙흥, 박영숙, 2016).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객관적인 타인의 지지보



서현정 외 / 청소년 자녀를 둔 남성 출소자의 아동기 학대외상이 아버지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배우자 지지와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이중매개효과

- 97 -

다는 개인이 타인의 지지를 어떻게 지각하였는

지가 지지를 받는 개인에게 보다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Thoits, 2011;

Uchino, 2009), 본 연구에서도 출소자가 지각한

배우자의 지지 수준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지각된 배

우자 지지란 부부관계에서 배우자로부터 받은

지지를 개인이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지

를 뜻한다. Taylor(2011)는 원가족에게서 받은

정서적 학대는 성인기 대인관계에서 받게 되는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고 처리하는 방식에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또한, 아동

기의 정서적 학대는 성인기 지각된 사회적 지지

와 부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확인된다

(Festinger & Baker,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

기 학대외상을 경험한 이들은 타인의 지지를 상

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다수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Festinger & Baker, 2010;

Frederick & Goddard, 2008; Muller, Gragtmans, &

Baker, 2008), 아동기 학대외상이 낮게 지각된 배

우자 지지를 거쳐 낮은 아버지역할 수행으로 귀

결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실제로 지각된 배우자

지지는 출소자의 아버지역할 수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가 확인된

다. 예를 들어, 중요한 타인으로부터의 정서적,

경제적, 정보적, 사교적 지원은 부모의 양육스

트레스와 심리적 어려움을 감소시킨다(연은모,

윤해옥, 최효식, 2016; 임현주, 이대균, 2013;

Haslam, Pakenham, & Smith, 2006). 또한, 남편이

아내의 지지를 높게 인식할수록 자녀와의 접촉

과 교류가 증가하는 등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

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Andrews, Luckey,

Bolden, Whiting-Fickling, & Lind, 2004; Belsky,

1984). 뿐만 아니라 국내 류석진 등(2016)의 연구

에 따르면 출소자가 가정에 복귀한 후 경험한

다양한 보호요인 중 배우자의 지지와 배려는 출

소자의 가정 복귀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이 출소자에게 있어 지각된 배우자의 지

지는 출소자가 가정으로 복귀하여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

를 종합해보면, 출소자의 아동기 학대외상은 이

들의 아버지역할 수행에 부정적인 역할을 미치

는 주요 선행 변인으로 주목받아 왔으나, 이들

의 지각된 배우자 지지는 아동기 학대외상과 아

버지 역할수행과의 관계에 중요한 중재요인으로

다뤄질 수 있음을 예측해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출소자들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이들의 아버지역할 수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또 다른 변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부모

의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그들의 양육행동에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민하영, 2015; Cuzzocrea,

Murdaca, Costa, Filippello, & Larcan, 2016; Schofield,

Conger, & Neppl, 2014)를 통해 확인된다. 예를

들어,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 방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긍정적인 양육행동의 상승에 영향

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더불어(Schofield et al.,

2014), 여성 양육자의 소극적 대처방식 중 하나

인 회피적 대처방식은 부부갈등이 이들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한다는 연구결과

를 확인하였다(민하영, 2015). 더불어 출소자들의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위하여 제도적 지원과 사

회적 인식의 전환도 요구되지만 이에 앞서 이들

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스트레

스에 대처할 수 있는 방식을 습득하고 이를 바

탕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한 염정선(2014)의 연

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출소자의 아버지역할

수행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사용하였다. 적극적인 스

트레스 대처방식은 문제 중심적 대처방식과 사

회적 지지추구 대처방식으로 설명되며, 스트레

스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 하고 주변의 지지와 도움을 요청하는 보다

적응적인 스트레스 방식으로 보고된다(김정희,

1987; Skinner, & Zimmer-Gembeck, 2007). 따라서

본 연구는 남성 출소자의 아동기 학대외상, 지

각된 배우자지지,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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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아버지역할 수행과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아동기 학대적인 환경에서 성장한 개인은 부

모로부터 바람직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학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 역경에 부딪혔을

때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사용하기 어

렵고, 이것이 우울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초

래할 수 있다(Harris & Curtin. 2002). 또한, 외상

경험은 피해자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적응을 유발하는데

(Dutton, 1999; Haapasalo, & Pokela, 1999), 아동기

외상경험을 가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Cicchetti, & Toth, 2005)에서는 대학생들이 과거

학대로 인한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부적응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아동기에

성 학대를 경험한 여성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부

딪혔을 때 소극적이고 그리 효과적이지 않은 대

처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Gibb, 2002). 국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동

기 외상이 초기부적응 도식을 매개하여 회피대

처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김은정, 김진숙,

2010)가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

기에 외상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우 문제

상황에 직면하기보다는 회피하게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을 통해 아동기 학대

외상 경험이 출소자의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

방식 사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낮은 수준으로 사용되는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

처방식은 이들의 아버지역할 수행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출소자가 지각한 배우자 지지는

이들의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oits(1986)은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받는 지지는 스트레스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론적으

로 설명하였다. 배우자 지지는 출소자의 스트

레스 상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긍정적인 지지는 지각되는 위험과 그에 수반되

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킴과 더불어(Evans, Steel,

Watkins, & DiLillo, 2014),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대인관계

기제라고 할 수 있다(Kessler, Price, & Wortman,

1985). 특히 Ali와 Kausar(2016)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문제해결 대처방식 및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방식과 정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

고하였다. 이처럼 출소자가 부모로서 역할을 수

행함에 있어서 지각된 배우자 지지와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같은 긍정적인 요인이 있

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기 학대

외상이 지각된 배우자 지지와 적극적인 스트레

스 대처방식을 통해 실제로 아버지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검증하고자 한다.

출소자는 범죄행위로 인한 교도소 수감이라

는 특수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출소 후 사회로

복귀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

게 된다. 이들은 주거, 교육, 취업 및 가족관계

회복과 같은 중요한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됨에 따라, 아버지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된다(Wildeman &Western, 2010). 특히 출소준비

중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들의

학력, 소득은 가족재결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나이 또한 이들의 출소 후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연구에 포함되어 있다(신연희, 2015). 이와 더불

어 수감기간 또한 출소자의 가족관계 유지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이에 대한 영향

또한 고려될 필요가 있다(이동훈 등, 2016). 따라

서 본 연구는 청소년 자녀를 둔 남성 출소자의

아버지역할 수행을 다룸에 앞서 이들의 나이,

학력, 소득, 수감기간이라는 변인을 통제함으로

써 보다 적절한 연구모델을 구성하고, 모델의

설명력을 높이고자 한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출소자의 아동

기 학대외상과 지각된 배우자 지지,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그리고 아버지역할 수행이

서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녀를 둔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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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자들의 아버지역할 수행에 미치는 아동기

학대외상의 영향과 지각된 배우자 지지와 적극

적인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지각된 배우자 지지에서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으로 이어지는 이중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통합적 구조모형을 검

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리적 개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첫째, 청소년 자녀를 둔 남성 출소자의 아동

기 학대외상은 출소자의 아버지역할 수행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청소년 자녀를 둔 남성 출소자의 아동

기 학대외상과 아버지역할 수행 관계에서 지각

된 배우자 지지와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셋째, 청소년 자녀를 둔 남성 출소자의 아동

기 학대외상과 아버지역할 수행 관계에서 지각

된 배우자 지지와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은 이중매개효과를 갖는가?

방 법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공동연구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의 사용에 대한

기관의 허가를 받아 활용하였다. 본 자료는 한

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출소자 중 청소년 자녀를 가진 출소자를 대상으

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며, 조

사는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약 12개

월의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공문을

통해 서울, 경기, 경기북부, 인천, 강원, 부산 등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총 9개 지부에 배포되

었고, 설문지 배부 및 회수는 각 지부의 담당자

의 협조 하에 이루어 졌다. 담당자에게 연구목

적과 자료 활용, 설문지 내용, 실시 방법 및 유

의사항에 대해 직접 설명하였다. 설문에 응답하

는 출소자에게 연구의 목적, 자료 활용 범위 등

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안내하였으며, 연구 참

여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은 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최대한 솔직하게 응답하도록 요청

하였다. 설문을 마친 대상자들에게 소정의 상품

을 지급하였으며, 완료된 설문지는 각 담당자가

취합 및 봉인하여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주거지

원을 받고 있는 출소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431(86.2%)부가 회수되었

다. 회수된 431부 중 불성실한 응답자 23(4.6%)

부와 여성 출소자 105(21.0%)부, 마지막으로 가

족 및 자녀가 없다고 응답한 82(16.4%)명과 배

우자가 없이 자녀와만 거주하고 있다고 응답한

31(6.2%)명을 제외한 총 190(38.0%)명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부터 IRB(2014-10-001)를 승인받았으며, 설문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연구윤리를 준수하

였다.

측정도구

아동기 학대외상 척도

본 연구에서는 출소자의 아동기 학대외상을

측정하기 위해서 Bernstein와 Fink(1998)가 제작

한 아동기 학대외상 척도(Childhood Traumatic

Questionnaire: CTQ)를 사용하였다. 아동기 학대외

상 척도는 정서적 학대(예: 우리 가족은 나를 멍

청이, 게으름뱅이, 바보, 병신이라고 놀렸다.), 정

서적 방임(예: 우리 가족은 나에게 힘을 주었고

나를 지지해 주었다(역).), 신체적 학대(예: 가족

중 한 사람이 나를 심하게 때려 상처가 나거나

멍 든 적이 있다.), 신체적 방임(예: 나는 배불리

먹지 못했다.), 성적 학대(예: 누군가 나에게 성

적인 행동을 하게 하거나 성적인 잡지, 비디오

를 보게 하였다.) 등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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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으며, 각 요인별로는 5개 문항씩 총 25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학대 외상을 ‘18세 이전에 아동이 양육에 책임

이 있는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받은 신체적 학대

와 방임, 정서적 학대와 방임(김은정, 김진숙,

2010; 배미향, 조영아, 2014)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성적 학대를 독립적인 영역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Roth, Newman, Pelcovitz, Kolk와 Mandel

(1997)의 의견과 성학대는 독립적인 위험요인임

을 강조한 Swanston 등(2003)의 제안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성적 학대 5문항을 제외한 총 20문

항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문항은 응답자에게 부모님 혹은 다른 가족구

성원들로부터 겪었던 경험에 관한 문항으로 만

18세 이전의 과거의 경험을 묻고 있다. 리커트

4점 척도(0: 전혀 없었다, 3: 자주 있었다)로 응

답하도록 구성된 자기보고식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기 학대 혹은 방임 경험이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ʼs α)는

전체 .916, 정서적 학대 .794, 정서적 방임 .927,

신체적 학대 .925, 신체적 방임 .633으로 나타났

다.

지각된 배우자 지지

Abbey 등(1985)이 고안한 사회적 지지와 갈등

에 관한 척도를 전지아(1990)가 번안한 것을 배

우자 지지에 맞춰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척도는

사회적 지지 6문항, 사회적 갈등 5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 6문

항(예 : 배우자는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을 사용하여 지각된 배우자 지지를 확

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각된 배우자 지지를

확인하고자 사용된 사회적 지지의 6문항은 감정

(affect), 긍정(affirmation), 도움(aid)의 세 요소로 구

성되어 있다(Kahn, 1980). 감정은 존중이나 사랑

을 의미하며, 긍정은 개인의 행동이나 태도의

적절성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정서적 지지를 평

가한다. 도움은 돈을 빌려주거나, 실제적으로 일

의 수행을 도와주는 직접적인 도움을 의미하며,

기능적 지지를 평가한다. 리커트 5점 척도(1: 아

주 조금, 5: 아주 많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지각된 배우자 지지를 높게 인식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ʼs α)는 .967로 나타났다.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출소자의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측

정하기 위하여 Lazarus와 Folkman(1984)이 개발한

68개 문항(the ways of coping checklist)을 이장호,

김정희(1988)가 번안하고, 오수성, 신헌균(2008)이

요인부하량에 따라 재구성한 20개 문항 중 적극

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10문항만을 사용하였

다. Lazarus와 Folkman(1984)은 스트레스 대처방

식을 크게 문제중심적 대처방식(problem-focused

coping)과 정서중심적 대처방식(emotion-focused

coping)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김정희

(1987)는 문제 중심적 대처방식을 문제해결 대처

방식(예: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따른다.)과 사회

적 지지추구 대처방식(예: 문제를 구체적으로 의

논한다)으로, 정서 중심적 대처방식을 소망적사

고 대처방식(예: 일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상상이나 소망을 한다.)과 정서완화적 대처방식

(예: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다.)으로 세

분화하고, 전자를 적극적 대처방식, 후자를 소극

적 대처방식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

구목적에 따라 적극적 대처방식인 문제 해결 대

처방식과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방식만을 연구

에 사용하였다. 문제 해결 대처방식은 문제를

유발하는 개인적․환경적 원인을 찾아내어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 지

지 추구 대처방식은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

나 자문을 구함으로써 당면한 스트레스에 대처

하는 방식을 말한다. 척도는 리커트 4점 Likert

척도(1: 전혀 아니다, 4: 매우 그렇다)로 반응하

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

스 상황에 적극적인 방식을 사용하여 대처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ʼs α)는

전체 .857, 문제 해결 대처 .800, 사회적 지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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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대처 .829로 나타났다.

아버지역할 수행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아버지의 역할수행

에 대한 특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Canfield

(1995)가 사용한 아버지역할 수행 척도(fathering

practice scale: FPS)를 조선화(1998)가 번안하여 신

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거친 척도를 사용하였

다. 아버지역할 수행 척도는 자녀와의 대화(4문

항), 양육자의 일관성(5문항), 자녀양육 역할(7문

항), 남편의 역할(5문항), 부양자 역할(7문항), 자

녀 이해도(7문항), 자녀에게 애정표현(6문항), 자

녀교육 역할(7문항)의 8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출소자가 아버지로서

자녀와의 대화 기회를 얼마나 갖는지, 자녀양육

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자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표현하는지, 자녀를 교육하는 역

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8개의

하위변인 중 자녀와 관련된 자녀와의 대화(예 :

나는 자녀가 예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녀를

대한다.), 자녀양육 역할(예: 나는 아버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무척 힘들다.(역)), 자녀에게 애정

표현(예: 자녀가 어떤 일을 해냈을 때 “잘했구

나”하고 아이를 칭찬한다.), 자녀교육 역할(예:

자녀의 교육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4

개의 하위변인을 선택하고 7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최

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과 사각회전(oblique

rotation)으로 공통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

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계수가 0.3이상

인 문항들 중 해석가능성을 고려하여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요인

부하량은 자녀와의 대화 .975, 자녀양육 역할

.890~.767, 자녀에게 애정표현 .907~.687, 자녀교

육 역할 .872~.813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대한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구성

된 자기보고식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

지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

다. 부정적 진술문인 2번, 3번 문항은 역점수로

환원하여 계산하였다. 1문항인 자녀와의 대화를

제외한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ʼs α)는 전

체 .822, 자녀양육 역할 .673, 자녀에게 애정 표

현 .756, 자녀교육 역할 .828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설문조사 시 그 시점에서 경험하

고 있는 사항을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 횡단 연구이다. 자녀에 대한 남성

출소자의 아버지역할 수행에 미치는 다양한 요

인들과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선행연구를 기반으

로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1.0 및 AMOS 21.0을 활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

든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

수를 산출하였으며, Kline(2000)의 제안에 따라

0.9이상을 훌륭한(excellent), 0.7-0.9를 좋은(good),

0.6-0.7을 받아들일 수 있는(acceptable) 신뢰도로

판단하였다. 둘째, SPSS 21.0을 사용하여 연구 변

인(아동기 학대외상, 지각된 배우자 지지, 적극

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아버지역할 수행)의

정규성 및 경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단일요인인 ‘지각된 배우

자 지지’와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요

인을 Matsunaga(2008)와 Little, Rhemtulla, Gibson,

Schoemann(2013)의 제안에 따라 요인을 세 개와

네 개로 문항묶음(item-parcel)하였으며, 이때 문항

들이 하나의 변수를 측정한다고 판단하여 문항

의 요인부하량을 기준으로 문항을 묶는(이지현,

김수영, 2016) 요인 알고리즘 방법을 사용하였

다. 셋째, AMOS 21.0을 활용하여 연구모형을 검

증하였다. 이때 Anderson과 Gerbing(1988)이 제안

한 2단계 접근법(two-step approach)을 통해 요인

의 수렴타당도 및 변별타당도를 확인 한 후 모

형을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례 수에 민감한 검증(chi-square test)을

대신하여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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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d error

approximation index)를 확인하였다. Bentler와

Bonett(1980) 그리고 Tucker와 Lewis(1973)의 제안

에 따라 CFI와 TLI값 0.90이상을 적절한 적합도

로 판단하였으며, Browne와 Cudeck(1993)의 제안

을 기준으로 하여 RMSEA 0.05이하를 매우 좋은

적합도(close fit), 0.05-0.08은 괜찮은 적합도(fair

fit)로 판단하였다. 또한 각 요인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을 확인하

였고, Hari, Anderson, Tatham과 Black(1998)의 제

안에 따라 0.3 이상을 적합한 수렴타당도로 해

석하였다. 넷째, 연구모형의 적절성 및 경로확

인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사용하였으며, 매개효과를 확

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 절차를 실시하

였다. 이때 매개 변인의 개별적 매개 효과를 확

인하기 위해 Chan(2007)이 제안한 팬텀(phantom)

변수를 사용하였다. 이때 95% 신뢰구간 안에

‘0’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

으로 판단하였다.

결 과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정보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정보

는 다음과 같다. 총 연구 대상자 190명은 모두

‘남성’으로, 연령대는 ‘40~49세’가 72명(37.9%)

으로 가장 많았으며, ‘50~59세’가 71명(37.4%),

‘30~39세’가 31명(16.3%)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

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64명(33.7%)으로 가

장 많았으며, ‘대학교 졸업’이 46명(24.2%), ‘고등

학교 중퇴’가 23명(12.1%) 순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소득의 경우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이 92명(48.4%)으로 가장 많았으며, ‘200만원 이

상~300만원 미만’이 68명(35.8%), ‘300만원 이

상~500만원 미만’이 17명(8.9%) 순으로 나타났

다. 수감 기간의 경우 ‘1년 미만’이 59명(31.1%)

으로 가장 많았으며, ‘1~2년’이 54명(28.4%),

‘2~5년’이 41명(21.6%) 순이었다.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측정변인의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결과는 표 1과 같다. 측정변인의 정규성과

경향성 검증은 Kline(2015)의 기준에 따라 왜도의

절대값은 3 이하, 첨도는 10 이하를 기준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왜도와 첨도 모두 정규성과

경향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측정변

인 간 상관을 확인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측정모형 검증

잠재변인이 측정변수에 의해 적절히 구인되

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측정모형의 적합

도 지수는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요인

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표준화된 요인

부하량을 확인한 결과는 표 4와 같으며, 그 결

과 모두 .3이상으로 Hari 등(1998)의 기준을 만족

하여 측정 모형의 수렴타당도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각 요인 간 상관이 모두

Kline(2015)이 제안한 .9이하이기 때문에 변별타

당도 또한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 적합도는 표 5과 같다.

연구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적합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검증 결과는 표 6

과 그림 1과 같다. 이때 연구 참여자의 학력, 월

평균 소득, 수감기간에 따라 결과가 차이가 있

을 것이 예상되어 연구 참여자의 학력, 월 평균

소득, 수감기간을 통제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동기 학대외상’이 ‘아버지역할 수행

(β = -.174,  < .05), ‘지각된 배우자 지지(β

=-.207, <.05)’,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β 

= -.197,  < .05)’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으

며, ‘지각된 배우자 지지’가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β = .421,  < .001)’, ‘아버지역할 수

행(β = .196,  < .05)’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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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이 ‘아버지역할 수행(β = .548,  < .001)’에 미

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다상관

제곱(Squared Multiple Correlation)을 확인한 결과

지각된 배우자 지지는 .065,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360, 아버지역할 수행은 .560으로

나타났다.

매개모형 검증 결과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서 ‘아동기 학대외상’과

‘아버지역할 수행’ 사이에 ‘지각된 배우자 지지’

와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기법

(Shrout, & Bolger, 2002)을 사용하였다. 매개모형

검증 결과는 표 7과 같다. 이때 매개효과 추정

값이 편파성교정 95% 신뢰구간(bias-corrected 95%

confidence interval) 내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면

그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아동기 학대외상’이 ‘아버지역할 수

행’에 영향을 미칠 때 ‘지각된 배우자 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95% 신뢰구간 하한과

상한 사이(95% 신뢰구간 = -.083 ~ -.001)에 ‘0’

이 존재하지 않아 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둘째, ‘아동기 학대외상’이 ‘아버지

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칠 때 ‘적극적인 스트레

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95% 신

뢰구간 하한과 상한 사이(95% 신뢰구간 = -.175

~ -.010)에 ‘0’이 존재하지 않아 매개 효과가 유

의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셋째, ‘아동기 학대외

M SD 왜도 첨도

아동기

학대 외상

아동기 학대 외상 합계 12.063 11.03 1.323 1.646

정서적 학대 .522 .616 1.500 1.898

신체적 학대 .403 .696 2.276 4.723

정서적 방임 .867 .847 .849 -.126

신체적 방임 .620 .556 1.108 1.326

지각된

배우자 지지

지각된 배우자지지 합계 23.874 6.016 -1.333 2.141

지각된 배우자 지지 1 3.992 1.019 -1.214 1.820

지각된 배우자 지지 2 3.974 1.030 -1.281 1.927

지각된 배우자 지지 3 3.971 1.057 -1.262 1.648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 방식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 합계 19.932 4.877 -.094 -.258

문제중심 대처 1 2.037 .585 -.064 -.554

문제중심 대처 2 2.195 .512 -.178 -.083

사회적지지 추구 1 2.000 .659 -351 -.125

사회적지지 추구 2 1.758 .688 -.249 -.180

아버지역할

수행

아버지 역할 수행 합계 27.732 4.778 -.438 -.667

자녀와의 대화 3.753 .935 -.858 .872

자녀양육역할 3.745 .978 -.447 -.366

자녀에게 애정표현 4.345 .726 -1.089 .867

자녀교육역할 3.900 .876 -.364 -.727

표 1. 전체 대상자에 따른 변인 간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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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 p CFI TLI RMSEA

측정모형 156.529 84 .000 .955 .944 .068(.051-.084)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β(Β) S.E. C.R.

아동기 학대 외상

정서적 학대 .819(1.000)

신체적 학대 .755(1.042)*** .102 10.212

정서적 방임 .658(1.105)*** .125 8.854

신체적 방임 .742(0.818)*** .081 10.041

지각된 배우자 지지

지각된 배우자 지지 1 .950(1.000)

지각된 배우자 지지 2 .963(1.024)*** .034 30.157

지각된 배우자 지지 3 .945(1.032)*** .037 27.785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 방식

문제중심 대처 1 .737(1.000)

문제중심 대처 2 .795(0.944)*** .099 9.573

사회적지지 추구 1 .658(1.005)*** .123 8.185

사회적지지 추구 2 .649(1.035)*** .128 8.074

아버지역할 수행

자녀와의 대화 .381(1.000) 　 　

자녀양육역할 .656(1.798)*** .382 4.708

자녀에게 애정표현 .815(1.659)*** .334 4.975

자녀교육역할 .843(2.071)*** .414 4.999

주 : *** = p<.001

표 4.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 df p CFI TLI RMSEA

연구모형 204.383 128 .000 .954 .939 .056(.041-.070)

표 5. 연구모형 적합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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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β(Β) S.E. C.R. SMC

아동기 학대 외상 → 지각된 배우자 지지 -.207(-.399)* .161 -2.483 .065

아동기 학대 외상 →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 방식 -.197(-.169)* .071 -2.378
.360

지각된 배우자 지지 →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 방식 .421(.189)*** .037 5.121

아동기 학대 외상 → 아버지역할 수행 -.174(-.123)* .060 -2.058

.560지각된 배우자 지지 → 아버지역할 수행 .196(.072)* .032 2.266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 방식 → 아버지역할 수행 .548(.449)*** .122 3.690

주 : *p<.05 .**p<.01. ***p<.001.

표 6.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검증

그림 1. 연구모형

주. 표준화계수

주. 학력, 월 평균 소득, 수감기간 통제

경로 추정값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아동기 학대 외상 → 지각된 배우자 지지 → 아버지역할 수행 -.029 -.083 -.001

아동기 학대 외상 →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 방식 → 아버지역할 수행 -.076 -.175 -.010

아동기 학대 외상 → 지각된 배우자 지지 →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 방식 → 아버지역할 수행
-.034 -.083 -.004

표 7. 매개모형 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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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아버지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칠 때 ‘지

각된 배우자 지지’와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이중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95% 신뢰

구간 하한과 상한 사이(95% 신뢰구간 = -.083

~ -.004)에 ‘0’이 존재하지 않아 ‘적극적인 스트

레스 대처방식’과 ‘지각된 배우자 지지’는 ‘아동

기 학대외상’과 ‘아버지역할 수행’ 관계 내에서

이중매개효과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주

거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 자녀를 둔 남성 출

소자의 아버지역할 수행에 미치는 요인들을 알

아보기 위해 아동기 학대외상, 지각된 배우자

지지,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예측변인

으로 설정하고 아동기 학대외상과 아버지역할

수행의 관계에서 지각된 배우자 지지와 적극적

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

써 통합적 구조모형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자녀를 둔 남성 출소자의 아동

기 학대외상은 아버지역할 수행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자녀를

둔 남성 출소자들의 아동기 학대외상이 높을수

록, 낮은 아버지역할 수행이 나타난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아동기 학대외상이 출소자들의 아버지역할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

는 아동기 학대 경험이 있는 성인이 자신이 자

녀에 대한 학대 및 방임과 정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 있다(Thornberry et al.,

2012; Thornberry et al., 2013; Widom, Czaja, &

DuMont, 2015). 특히 아동기 학대외상이 저조한

부모역할 수행(Locke & Newcomb, 2004), 폭력적

인 양육행동(Conger et al., 2012; Herrenkohl et al.,

2013)과 상관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남성

출소자의 아동기 학대외상은 이들이 부모가 된

이후 아버지역할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는 남성 출소

자들이 보고하는 아동기 학대외상 경험이 이들

의 아버지역할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이들의 개인적 특성 및 사회적 환경과 같은 다

양한 요인과 결합되었을 때 자녀에게 올바른 부

모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

다.

둘째, 아동기 학대외상과 아버지역할 수행의

관계에서 출소자의 지각된 배우자 지지와 이들

의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지각된 배우자 지지와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모두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먼저, 아동기 학대외상과 아버지역할 수행의

관계에서 확인되는 지각된 배우자 지지의 매개

효과를 통해, 출소자들은 아동기 학대외상을 겪

을수록 배우자의 지지를 지각하는 수준이 낮으

나, 지각된 배우자 지지를 통해 아버지역할 수

행이 향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아동기 학대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타

인의 지지를 낮게 인식한다는 연구결과를 뒷받

침함과 동시에(Festinger & Baker, 2010; Frederick

& Goddard, 2008; Muller et al., 2008), 아내의 지

지를 높게 인식할수록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Andrews

et al., 2004). 이와 더불어 본 연구결과는 아동기

학대외상 경험이 성인기 부모역할에 미치는 부

정적 영향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서

배우자의 지지를 강조하는 바이며, 이는 출소자

들은 가정과 사회에 복귀하는데 있어 보호요인

들 중 하나로 배우자의 지지와 배려를 보고하였

다는 연구결과(류석진 등, 2016)를 지지한다. 따

라서 가족의 지지가 출소자의 사회 재적응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Visher & Travis,

2003), 출소자의 아동기 학대외상 경험은 이들이

배우자의 지지를 낮게 지각하는 데 영향을 미쳤

을 것이다. 또한 출소자는 낮게 지각된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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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를 바탕으로 이들의 자녀에게 아버지 역할

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출소자들의 어린 시절 학대경험은 이

들의 성인 이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

며,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

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

과를 확인한 결과, 출소자들은 아동기 학대외상

을 겪을수록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사

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으나, 적극적인 스트레

스 대처방식을 통해 아버지역할 수행이 높아지

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

기 심리적 학대를 경험할수록 적극적인 스트레

스를 더 적게 사용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Arslan, 2017). 이와 더불어 본 연구결과는 적극

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부모의 긍정적인 양

육행동과 정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Schofield,

et al., 2014)와 같은 맥락에 있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아동기 학대외상 경험이 있는 출소자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

한다. 다시 말해, 이들의 아동기 학대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부적응 요소가 있을지라도, 적정한

수준의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갖추어

진다면, 이들의 학대외상 경험으로 인한 낮은

수준의 아버지역할 수행 능력을 보다 보완하는

데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본 연구결과는 출소자의 가족 내 적응에 있어서

주변의 지지와 도움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적극

적으로 문제에 직면하고 그것을 타개하고자 하

는 태도 또한 중요한 요인이 됨을 의미한다. 특

히 출소자에게 있어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정을

조절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습득하는 것

은 아버지역할 수행 외에도 출소 후 다시 모이

게 된 출소자의 가족 구성원들이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출소자들이 낮은 수준의 아버지역할 수행

을 보고할 때, 이들의 어린시절 학대외상 경험

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이들이 적극적인 스트레

스 대처방식의 정도도 함께 파악해볼 필요가 있

음을 시사한다.

셋째, 출소자의 아동기 학대외상과 아버지역

할 수행 관계에서 지각된 배우자 지지와 적극적

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하

였다. 즉 아동기 학대외상이 높을수록 지각된

배우자 지지가 낮아졌으며, 지각된 배우자 지지

가 낮을수록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도 적게 하

여 결국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가 낮아질수록 아

버지역할 수행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문제

해결 대처방식 및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방식

과 정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함

과 동시에(Kessler et al., 1985; Zabalegui, Cabrera,

Navarro, & Cebria, 2013),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

하는 개인의 방식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수

행에 영향을 미치며(Webester-Stratton, 1990), 스트

레스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수록 심리적

부적응이 줄어든다(이민정, 최진아, 2013)는 연구

결과들을 지지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높

은 수준의 아동기 학대외상을 보고하는 출소자

의 경우, 이들이 배우자의 지지를 보다 잘 지각

할 수 있도록 개입함으로써 이들의 아버지 역할

수행 능력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음을 함의한

다. 출소 후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출소자들에게 있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

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아동기에 학대경험이

있는 출소자들은 자신의 심리적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아

버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출소자의 아동기

학대외상은 이들의 심리적 자원이 될 수 있는

배우자 지지를 안정적으로 지각하는 것,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자

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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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녀를 둔 남성 출소자의 아버지역할

수행과 관련한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본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며 처벌적 대상으로만 여

겨지는 출소자들을 재활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재통합시키기 위한 연

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는 이들의 아동기 학대외

상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외상경험이 성

인기 여러 가지 심리적 요인 및 행동적 요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출소자가 보고하는 아동기 외상

경험에 대한 심리적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피해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

는 출소자 자녀에 주목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출소자의 부모 역할을 강

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청소년기

자녀를 위한 학업, 경제적 지원 등이 정책적으

로도 이루어지고 있지만(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18), 이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의

존재이다. 특히 아버지와의 애착은 청소년 자녀

의 공감능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공

감능력이 높을수록 폭력적인 태도를 감소시킨다

는 결과를 확인하였다(홍종숙, 고연경, 유정진,

2013). 그러나 부모가 양육자, 교육자로서의 역

할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면 자녀에게 부모는 또

다른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범죄의 대물림에

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출소자 자녀

를 위하여, 그리고 출소자의 사회 재적응을 위

하여 청소년 자녀를 둔 출소자의 아버지역할 수

행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야 한다는 목적

성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를 위한 심리적 개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남성 출소자를 대상으로 수

행되어 출소자의 아버지 역할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성 출소자와 그들의 어

머니역할에 주목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진행되었으나(이동훈, 신지영, 조은정, 김진주,

2016; 이아름, 김미현, 이동훈, 2017), 수용자의

약 90%가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성 출소자의

아버지 역할을 탐색한 연구는 미흡하다. 또한

다수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을

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한다고 보고

하고 있다(김근혜, 김혜순, 2013; 김종훈, 양소영,

성지현, 2013; 서석원, 이대균, 2014). 이러한 연

구 결과들은 출소자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될수

록 출소자 부부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출소자 가족 안의 긍정적 순환체계

가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가정으로 돌아오면서 다시금 양육자로서

의 역할을 수행할 남성 출소자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출소자 가족 구성원의 유대감을 증진

시키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실제 출소자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청소년 자녀에게 구체적으

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

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둘째, 본 연

구는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자기보고식 척도는 대상자의 기억

및 주관에 의존하여 자료가 수집되기 때문에 답

변에 왜곡의 가능성이 있다. 이에 결과에 약간

의 오차가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결과해석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

에는 출소자 자녀의 연령과 출소자의 범죄유형

을 측정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출소자의

범죄유형과 자녀의 연령에 따른 결과의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후속연구에서는 해당

변인들을 연구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아버지역할 수행 척도를 사용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사용하여 문항을 선별하였

다. 그러나 탐색적 요인분석만으로 구성 타당도

와 내적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

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 또한

함께 실시하기를 제안한다. 다섯째, 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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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출소자를 대상으로 하여, 모든 출소자 집

단에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출소자들은 지원을 받는 출소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심리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사회적응이 보다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

할 수 있는 표집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

막으로, 본 연구는 출소자가 보고한 아동기 학

대외상의 수준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는 중요

한 한계점을 가진다. 아동기 학대외상을 측정한

다수의 선행연구 또한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연구 대상자가 보고한 아동기 학대외상의 평

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를 유의미하

게 해석하고 있으나(O’Connor, Green, Ferguson,

O’Carroll, & O’Connor, 2018; Wang, Shi, & Jin,

2019), 연구 대상 선정에 있어 아동기 학대 외상

을 경험한 대상만을 선정하지 못한 것은 연구의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출소자의 사회적응 및 이들의 자

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출소자

들의 아버지 역할에 대해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또한, 사회적 소외계층이 대부분인

출소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이들의 특

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한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 출소자에게 가족과의 연결감과 유대감은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기 위

한 보호요인인 만큼, 출소자의 배우자와 자녀에

게도 출소자는 필요한 가족구성원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기 학대경험이 있는 출소

자의 경우, 가족 구성원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

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특히 자신의 자

녀에게 아버지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다. 따라서 출소자가 배우자로서,

부모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는 이들의 갈등대처행동, 의사소통방식, 경제수

준 등을 반영하여(박영화, 고재홍, 2005; 현경자,

2008)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필

요가 있다. 본 연구는 출소자 가정 내에서 가족

구성원 간 주고받는 영향을 탐색하였으며,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 자녀를 둔 출소자 가족에 대

한 심리적 개원 및 지원이 이루어짐에 앞서 출

소자의 어린시절 학대외상 경험의 영향뿐만 아

니라, 배우자가 출소자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출소자가 자신의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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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Childhood Abuse Trauma on Fathering Practices among

Male Ex-offenders with Adolescent Children: Mediation Effects of

Perceived Spousal Support and Active Stress-Coping Styles

HyunJung Suh Hayoung Jung Deokhee Lee DongHun Lee

Departmeont of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childhood abuse trauma, perceived spousal

support, active stress-coping styles and fathering practices of male ex-offenders with adolescent children. Data

obtained from a sample of 190 male ex-offenders was analyzed by SPSS 21.0 and AMOS 21.0. Results

indicated that childhood abuse trauma had a direct effect on fathering practice. Second, perceived spousal

support and active stress-coping styles separately mediated the effect of childhood abuse trauma on fathering

practices. Third, the serial-mediation effect of perceived spousal support and active stress-coping styl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abuse trauma and fathering practices was significant.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support from ex-offenders’ spouse plays a significant role in the reintegration of the family as

well as reentry.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male ex-offenders, childhood abuse trauma, perceived spousal support, active stress-coping styles, fathering practices


